
여행적금가입하고

경비3%캐시백받자

광주은행 경품행사

광주은행이여행할인과환율우대혜택을담은

해피라이프 여행스케치적금 IV 출시기념 행사

를벌이고경품당첨자에선물을전했다.

광주은행은최근동구대인동본점에서 해피라

이프여행스케치적금IV 출시기념당첨자들에게

경품을증정했다고10일밝혔다.

1등당첨자에게는국민관광상품권200만원,2등2

명에게는각100만원상당여행상품권이주어졌다.

3등당첨자100명도 3만원상당주유상품권을

받는다. 당첨자는 광주은행 홈페이지(kjbank.

com)에서확인가능하다.

이 적금상품은지난 2015년 7월 처음선보인

뒤광주은행대표적금상품으로자리잡고있다.

여행스케치적금IV 고객은하나투어지정대리

점여행상품을 이용하면 결제금액의 3% 상당을

돌려 받을 수 있다. 광주카드 해외 이용금액의

0.5%추가캐쉬백혜택이있으며할부때수수료

가 감면된다. 적금 가입기간 중 환전하면 최대

70%환율우대가제공된다.

/백희준기자bhj@kwangju.co.kr

송종욱(가운데) 광주은행장이동구대인동본점에서 해피라이프여행스케치적금 IV 출시기념경품

당첨자에게선물을전하고있다. <광주은행제공>

로또복권 (제984회)

당첨번호
2등

보너스숫자

3 10 23 35 36 37 18

등위 당첨금(원) 당첨자수

1 6개숫자일치 3,453,006,268 7

2
5개숫자+

보너스숫자일치
62,945,427 64

3 5개숫자일치 1,551,814 2 596

4 4개숫자일치 50 000 128,129

5 3개숫자일치 5,000 2,149,335

광주 전남공공임대1만1337호임대료미납

6월기준27억…가구당24만원

코로나19로인한생활고등으로광주전남지역

공공임대주택임대료관리비미납비율이늘어난

것으로나타났다.

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소속소병훈더불

어민주당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(LH)로부터

받은자료에따르면올해6월말기준공공임대주

택임대료관리비미납가구는광주7095호전남

4242호등1만1337호로,지난해말(1만1324호)

보다소폭(0.1%)늘어난것으로집계됐다.

올해 광주지역 공공임대주택 거주민 5만1998

호 가운데 13.6%에 달하는 7095호가 임대료를

내지못했고, 전남은3만509호중13.9%가미납

했다.

이들이 체납한 임대료관리비는 올 6월 기준

27억7300만원으로,전체부과액899억9100만원

의3.1%를차지했다.이같은체납금액비율은전

년2.8%에서소폭올랐다.

가구당 평균 미납금액은 광주 24만5000원전

남24만3900원으로나타났다.

광주는 지난 연말(24만5400원)에 비해 소폭

줄었지만, 전남은 4.4%(23만3600원→24만

3900원)으로증가했다.

소병훈의원은 LH가 주거취약계층에게임대

한공공임대주택거주가구가운데3개월이상임

대료를 미납한 가구는 전국 6만가구, 미납액은

429억원에 달한다며 직접적인 임대료 지원 방

안도필요할때라고말했다. /백희준기자bhj@

92021년10월11일월요일 경 제

수수료0% 광주 전남 제로페이 증가…갈길멀다
제로페이이용현황

광주 전남 전국

결제금액 68억3500만원 139억9300만원 1조4372억원

가맹점수
8079개

(+1439개)

1만6847개

(-433개)
36만개

점포당

월매출
10만5800원 10만3100원 49만6100원

(2021.1.1~8.31사용기준)

올 8월까지200억돌파…전년보다115억늘어

점포당매출 결제액비중전국평균크게밑돌아

소상공인실질적도움방안 소비자혜택늘려야

소상공인에게 0%대 결제수수료를물리는간

편결제 제로페이를 통해 광주전남 구매액이 올

들어200억원을넘겼다.

하지만정부가제로페이를보급한지 2년 8개월

이지났지만여전히광주전남결제액비중은 1%

를 채 넘기지 못하고, 점포당 매출도 평균을 훨씬

밑도는것으로나타났다.

10일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

속한무경국민의힘의원이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

받은자료에따르면올해1월1일부터8월31일까지

지역 제로페이 결제금액은광주 68억3500만원

전남 138억9300만원 등 207억2800만원으로, 지

난한해결제액보다126.1%(115억6000만원)증

가했다.

도입초기인지난2019년제로페이결제액은광

주 2억100만원전남 2억9600만원 등 4억9700만

원에 불과했지만, 이듬해 91억6800만원(광주 14

억5200만원전남 77억1600만원)으로 18배 넘게

뛰었다.

올해8월기준결제액은지난한해보다2.3배수

준으로증가했다.

제로페이가맹점은해마다늘고있지만증가속

도는더뎌지고있다.

올해 8월말기준제로페이가맹점은광주 8079

개전남 1만6847개 등 2만4926개로, 지난해 말

(2만3920개)보다4.2%(1006개)증가했다.

지역별로보면광주가맹점이6640개에서8079개

로,21.7%(1439개)늘었지만,전남은1만7280개에

서1만6847개로오히려2.5%(-433개)줄었다.

광주전남이전국가맹점수에서차지하는비중

은 2019년 3.7%(32만개중 1만1679개), 2020년

5.9%(41만개중 2만3920개), 올 8월 6.9%(36만

개중2만4926개)등으로더디게늘고있다.

올해들어제로페이전국제로페이결제금액은1

조4372억원으로,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광주

0.5% 전남1.0%등으로1%도채되지않았다.

서울 결제액이 8533억원으로 전체의 59.4%를

차지했고, 경남 24.1%(3460억원), 강원 5.8%

(832억원)등순으로나타났다.

올해제로페이결제액을점포수로나눈 점포당

월매출은광주전남두지역모두전국평균을크

게밑돌았다.

월평균제로페이매출은광주10만5800원전남

10만3100원으로,지난해말보다각각5.8배 2.8배

늘었다.

하지만 올해 평균 월 매출은 49만6100원으로,

광주전남은이를크게밑돌았다.

점포당 월 매출은 서울(111만1700원)과 경남

(84만6300원),대구(55만4900원)순으로높았다.

한무경 의원은 제로페이는 연매출 기준 8억원

이하의소상공인은제로페이결제수수료를전혀부

담하지않아영세소상공인의경제적부담을낮추

는해결책으로이목을끌었다며 그러나서비스를

운영하는 98만9058개의제로페이가맹점중절반

이 넘는 54만7158곳(55.3%)에서 제로페이 결제

를단한번도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고지적

했다.

그는 정부와운영기관은제로페이가맹점수늘

리기에만급급해할것이아니라, 소상공인들에게

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제대로된활용방안

을마련하는것이시급하다고덧붙였다.

/백희준기자bhj@kwangju.co.kr

광주서 타다택시 올해못탄다

토스 타다전격인수

모바일금융플랫폼토스가 타다라이트를운영

하는브이씨엔씨(VCNC)에 대한전격인수를발

표한가운데, 광주지역 타다 연내진출은 1년여

만에무산됐다.

토스운영사비바리퍼블리카는지난8일쏘카가

보유한타다운영사브이씨엔씨지분 60%를인수

하기로하고3사간양해각서(MOU)를체결했다

고밝혔다.

타다는현재개인법인택시플랫폼가맹사업 타

다라이트를운영중이다.

브이씨엔씨는 지난해 11월 광주의 한 운수회사

와지역진출논의를시작한뒤올해1월가맹계약

을맺었다.

광주에서는연내법인택시300대,개인택시200

대를포함한총500대규모를운영할방침이었다.

하지만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플랫폼 독과점을

우려한 택시업계와 잇단 마찰이 발생하면서 광주

진출은해를넘기기로했다.

가맹본부 측은 광주 법인 10개사가 타다 라이

트 동참의사를보였다고설명했다.

현재 타다는 서울수도권(위례성남광명인천

공항)과 부산에서가맹택시타다라이트를 1700

여대정도운영하고있다.

타다 라이트는 카카오T 블루와 같이 승차거부

없는 바로 배차 서비스를 하면서 카카오보다

0.7%포인트가량을인하한 3%초반수수료를내

걸었다.

올6월말기준카카오T블루택시는광주664대

로, 지난해말(579대)에비해 14.7%(85대) 증가

했다. 전남은 지난해 104대에서 올해 149대로,

43.3%(45대)늘었다.

가맹(브랜드) 택시 가운데 자동배차 서비스를

제공하는 카카오T 블루를 이용하는 택시는 광주

전남모두100%비중을차지했다.

비가맹택시로분류되지만,카카오콜혜택을받

는 카카오프로멤버십 택시(전국 2만대이상추

산)까지포함하면카카오모빌리티가가맹택시시

장에서사실상독주체제를갖춘것으로평가된다.

/백희준기자bhj@kwangju.co.kr

주요시중은행들의올해가계대출증가율이이

미연초억제목표로잡은5%에이르렀다.

10일금융권에따르면KB국민신한하나우리

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7일 기준가계대출잔액

은703조4416억원으로집계됐다.

이는 작년 12월 말(670조1539억원)과 비교해

4.97%늘어난규모다.연초당국이제시한증가율

목표(5∼6%)의하단까지차오른셈이다.

은행별 증가율을 보면 NH농협(7.14% 126조

3322억→135조3581억원)이가장높고, 하나은행

(5.23% 125조3511억→131조9115억원)이 뒤를

이었다. 가계대출 규모 1위 KB국민은행

(5.06%)도 지난달 말 4.90% 이후 1주일 만에

0.16%포인트올라5%를넘어섰다.

우리은행(4.24% 130조3528억→135조8842억

원)도추세대로라면이달말이나다음달께5%대에

진입할전망이다.금융권에서는대출문턱을높이는

조치들에도가계대출속도가충분히떨어지지않으

면, 아예은행들이속속신규가계대출을연말까지

중단할것이라는전망이나오고있다. /연합뉴스

5대은행가계대출증가율이미5%…대출문닫는다


